
상을 도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세상과 교회를 위한 여러

분의 기도는 큰 가치를 지닙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위로의 말을 모든 이, 특히 젊

은이들에게 다시 말해 주십시오.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계속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강복하시기를 빕니다.

프란치스코

[교령] 

2021년 제1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가칭) 
전대사 교령

교황청 내사원은, 최근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께서 7월 넷

째 주일로 제정하신 제1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을 맞이

하여, 얼마 전 교황청 평신도와 가정과 생명에 관한 부서 장

관 케빈 조셉 패럴 추기경의 청원을 들으신 교황 성하께서 

하느님의 섭리에 따라 본 내사원에 부여하신 특별 권한에 힘

입어, 신자들의 신심을 강화하고 영혼들의 구원을 북돋우려

는 목적에서, 2021년 7월 25일 제1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

의 날에, 바티칸 대성전에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거행이나 전 세계에서 거행되는 다양한 

예식에 진정한 참회와 사랑의 정신으로 참여하는 조부모, 

노인, 모든 신자에게, 연옥에 갇힌 영혼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교회의 천상 보화인 전대사를 일반 조건(고해성사, 영

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 아래 너그러이 수여한다. 

 이 자비의 법정은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로한 형제자매들(병든 이들, 버려진 이들, 장애인 또

는 이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이들)과 실제로 방문하거나 커

뮤니케이션 수단을 통하여 만나 충분한 시간을 보낸 신자

들에게도 같은 날에 전대사를 수여한다. 

 마찬가지로, 연로한 병자와 중대한 이유로 집을 떠날 

수 없는 모든 이가 모든 죄를 멀리하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세 가지 일반 조건을 충족하려는 지향으로, 이날의 

거룩한 예식들에 영적으로 일치하여, 특히 교황 성하의 

말씀과 예식이 텔레비전, 라디오 등의 매체뿐만 아니라 

새로운 소셜 커뮤니케이션 수단들을 통해서도 전해지는 

동안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자신들의 기도와, 삶의 고난과 

고통을 봉헌하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내사원은, 교회의 묶고 푸는 권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용서에 다가가는 것이 목자의 사랑으

로 더욱 쉬워지도록, 고백을 들을 적법한 특별 권한을 갖춘 

사제들이 너그럽고 준비된 마음으로 고해성사를 거행할 것

을 간곡히 권고한다. 

 이 교령은 제1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에 유효하며, 

이에 반대되는 규정은 모두 무효이다. 

내사원장 마우로 피우첸차 추기경

부원장 크리슈토프 니키엘 몬시뇰


